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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고려한 과학에 대한 태도 측정과
활용에 대한 탐색

An Exploration in the Measurement and Application of 
Attitude Towards Science based on Social Constru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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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surement of attitude towards science based on social
constructivism and the application of this scale.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833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First, factor analysis were used to assess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scale of Reputation
in Culture Border Crossings (R-CBC) developed by Krogh and Thomsen (2005). This finding indicated the construct
validity of R-CBC scale based on social constructivism. Second, the correlation among two scales based on social
constructivism and Test of Science-Related Attitudes (TOSRA) scale based on individual constructivism were
investigated to examine the convergent validity and the discriminant validity. The R-CBC scale was correlated with
Simpson-Troost Attitude Questionnaire (STAQ) scale but the R-CBC scale and TOSRA scale were not connected.
Third, students' attitude toward science assessed by three forms of measurements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choice of high school type. Students' attitude toward science measured by R-CBC scale and STAQ scale were
different in three types of high school. This finding indicated that two scales based on social constructivism are useful
measurements that can predict the choice of high schoo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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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에서 발표한 2011년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 2011) 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학교 2

학년 학생의 과학 성취는 전 세계 회원국 중 3위에 이

를 정도로 높지만 과학에 대한 정의적 태도는 국제 평

균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교육 연구

자들은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이공

계 기피 현상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며 이에 과학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로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적

노력이 있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이미경, 홍미영,

2007; 장창원, 김승연, 2002).

이처럼 과학에 대한 정의적 태도는 과학 교육에서

지도해야하는 중요한 특성이며 학생들의 과학 성적뿐

만 아니라 이공계 진로 선택과 같은 여러 영역에 영향

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이경훈, 1998; 이미

경, 김경희, 2004; 이지애 등, 2012; Osborne et

al., 2003).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육학자들은 과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도구들을 개발하여

왔으며 이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

할 수 있었다(Fraser, 1978, 1981; Gardner, 1975;

Pell & Jarvis, 2001). 개발된 설문지를 통해 연구자

들은 수업 처치 후 과학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고 과학에 대한 태도와 학업 성취의 상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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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과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낼 수 있었다. 과학에 대한 태

도를 측정하는 이 도구들은 지금까지 교육 현장 곳곳

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몇 학자들에 의해 과학에 대한 태도

를 측정하는 기존 도구들에 제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Krogh(2011)는 대부분의 측정 도구들이

피아제의 구성주의 관점에 기반을 두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제한점으로 지적했

다. Ramsden(1998) 또한 개인적 구성주의는 상황적

태도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들

의 주장은 과학교육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의 과학교육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볼 때 과학

교육 연구들은 오개념의 변화와 같은 개인적 구성주

의 관점에 기반을 둔 연구와 학생들의 담화 내용을 분

석하여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사회적 구성주

의에 기반을 둔 연구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연구 방법에서는 설문지 형식의 측정 도구를 활용한

양적 연구와 담화내용을 전사하여 자료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질적 연구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다. 

과학교육 연구에서의 이와 같은 이분법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사

회적 구성주의 관점에 중점을 둔 연구자가 과학에 대

한 태도를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인적 구성주의

관점에 기반을 둔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

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가?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측정 도구가 거의 없음에도 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 하는 이유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의 연구자들이 대부분 면담분석과 같은 질적 연

구방법을 가장 적절한 연구법으로 인식하고 주로 사

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태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부가적인 경우가

많으며 측정도구 선택에서도 기존의 척도, 즉 개인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개발된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어떤 연구도 질적 연구 방법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다.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 바탕을 둔 연구에서 과학에

대한 태도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데이터 분석

을 통한 통계적 검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학

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고려

하면서도 이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하고 활용하는 것에 관하여 고민하고 연구할 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문헌분석을 통해 기

존에 개발된 과학에 대한 태도 척도 중 사회적 구성주

의 관점을 고려하여 개발된 척도가 있는지 찾아보고

이 측정 도구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과학에 대한 태도 척도 문헌 연구

과학 관련 태도는 일반적으로 과학적 태도(scientific

attitude)와 과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science)로 구분된다. Mayer와 Richmond(1982)는

과학적 태도를 개방성, 비판성, 탐구성 등과 같은 인

지적 특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았고, Gardner

(1975)는 과학에 대한 태도를 흥미, 만족, 즐거움과

같은 정서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와 관련성이 있는 과학에 대한 태도

에 중점을 두고 측정도구를 살펴보았다.

1) 국내 연구 동향

국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과학에 대한 태도 검

사 도구를 알아보기 위해 과학 교과 영역 중심의 학회

지보다는 한국과학교육학회지의 논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학교육학회지에 실린

1978년부터 2012년까지의 논문을 조사하였다. 먼저

제목에 "태도"라는 검색어가 들어간 논문을 101개를

찾아냈으며 이 중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를 측정

하지 않은 논문과 측정도구에 대한 정보가 없는 논문

들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태도, 컴퓨터 수업에 대한

태도, 실험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특정 영역의 태도

만을 측정한 논문은 제외하였다(노태희, 차정호,

2000; 조현순, 정영란, 1995). 학술대회에서 발표하

고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으로 간주하여 학회

지 논문만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60개의 논문이 선

택되었고 이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측정도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명칭으로 묶

여 있으나 측정도구에 따라 또는 연구목적에 따라 비

슷한 문항이 다르게 분류된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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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사용된 문항의 출처를 확인하여 실제 문항을 살

펴보았다. 만일 학회지 논문에서 알아낸 검사도구가

박사학위논문으로 개발되었다면 학위 논문을 다시 찾

아 검토하는 방식으로 연구에 사용된 검사 도구의 문

항 내용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국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척도는

Fraser(1981)가 개발한 Test of Science-Related

Attitudes(TOSRA)였다. TOSRA 검사 도구는 조사

된 논문들에서 25번 이상 사용되고 있었고 새로운 척

도 개발에 참고가 되고 있었다(권치순, 박도영, 1990;

박민정, 전동렬, 2008; 허명 1993). 그 외에 김효남과

동료들이 개발한 척도, 정완호와 연구자들이 개발한

척도, 이경훈이 개발한 척도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강

순민 등, 2006; 박은미, 강순희, 2007; 홍정림,

2001). 문항들을 살펴본 결과 나타난 독특한 특징은

국내 연구자들은 본인의 연구 목적에 따라 기존 문헌

에서 사용되었던 척도의 문항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거

나 문항을 수정 및 개발하여 사용했다는 점이다.

측정도구 개발에서 최근 달라진 접근으로는 송영욱

과 김범기(2010)의 연구가 있는데 그들은 과학적 태

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다양한 환경을 고려했다는 특

징이 있다. 연구자들은 학교, 가정, 사회 상황에서의

인지에 중점을 둔 과학적 태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예

를 들면 과학적 태도 중의 하나인 개방적인 태도를 학

교상황, 가정상황, 사회상황에서 물어봄으로써 각각

의 상황에 따른 과학적 태도를 측정했다. 상황을 강조

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문항들은 기존 척도들처럼 1인칭

시점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구를 정리해보니 국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

도(attitude toward science) 측정은 개인적 구성주

의(individual constructivism)에 기반하여 개발된

측정도구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적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기존 척도들은

주로 "나는 선택이 많은 환경에서 공부한다"와 같은 1

인칭의 질문들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국내에서는

개인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과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와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국외 연구 동향

국외 문헌조사는 1935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된

도구를 분석한 Blalock와 동료들 (2008)의 연구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150

개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총 66개였는데 이

중 42개 척도가 과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였

다. 이 측정 도구들의 특징을 살펴보니 사회 문화적

관점을 반영한 측정 도구는 대부분 1970년대부터 관

심을 받던 Science-Technology-Society(STS) 관

점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Rennie,

1986; Simpson & Troost, 1982). 대표적인 도구로

는 Simpson과 Troost가 개발한 Simpson-Troost

Attitude Questionnaire(STAQ) 척도가 있었다

(Owen et al., 2008).

2005년 이후에 개발된 새로운 도구로는 Krogh와

Thomsen(2005)을 비롯한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개

발되고 있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고려한 문항들

이 있다. Krogh와 Thomsen(2005)은 과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개발에 사회 문화적 관점

을 반영하였는데 핵심 개념은 문화적 경계넘기

(cultural border-crossing)이다. 문화적 경계넘기

는 학생들의 문화가 과학문화로 옮겨 가는 것을 의미

한다. 과학문화에 학생을 문화화(enculturation)하는

것이다(Aikenhead, 1996; Costa, 1995; Phelan et

al., 1991). 과학은 과학문화 속에서 만들어졌으므로

학생들을 과학문화 속으로 체화 (encultured)시킬 필

요가 있다. 이 과정(transition)을 문화적 경계넘기로

설명하였고 이를 교육학에서는 학습이라고 한다.

Krogh와 Thomson(2005)은 과학자 되어보기, 과학

자처럼 말해보기, 과학자처럼 탐구하기 등과 같은 활

동들을 통해 과학문화를 체화함으로써 과학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Krogh와 Thomson (2005)

은 학생들이 전공으로 과학을 선택하는데 있어 큰 영

향을 준 것은 그들의 과학지식이 아니라 문화적 경계

넘기에서 말하는 집단 내의 과학에 대한 평판

(reputation)이나 감정(feeling)이라고 보았다. 따라

서 그들은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 기반을 둔 척도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국외 측정 도구를 살펴보니 국내와 유사하게 개인적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측정도구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과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를 측정

하는 검사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Krogh

와 Thomsen(2005)의 문항은 문화를 설명하며 3인칭

468 조선미∙구자옥



시점으로 구성되었는데 예시문항으로“나의 가장 친

한 친구는 과학이 재미없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질문

들이 있었다. 이처럼 국외에서는 새로운 접근의 연구

와 척도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국내에서는 아직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고려한

측정도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 국외에

서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적용한 새로운 측정도

구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고려한 과학에 대

한 태도 측정도구가 기존의 도구와 어떤 유사점과 차

이점이 있는지를 양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봄으

로써 새로운 도구로서 타당한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이 고려된 Krogh와 Thomsen

(2005)의 척도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사

회적 구성주의 관점이 고려된 2개의 척도와 개인적

구성주의 관점인 TOSRA 검사 간의 상관성을 알아봄

으로써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학생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계열(인문

고, 실업고, 과학고)에 따라 3가지 척도에 의해 측정

된 과학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Krogh와 Thomson (2005)의 주장처럼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 기반을 둔 척도가 학생들의 과학고

진학 희망정도를 잘 설명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서울 경기지역의 중학교 2학년 학생 833명이 이 연

구에 참여하였다. 성별을 밝히지 않은 학생 2명을 제

외하면 남학생 449명, 여학생 382명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진학 시 고등학교 유형을 선택

하도록 하였는데 실업계, 인문계, 특수목적고(과학고,

과학중점학교), 기타로 나눠 물어보았다. 인문계 진학

을 희망하는 학생은 664명, 실업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86명으로 나타났다.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46명으로 833명 중 약 5.5%정도를 차지했다.

2. 측정도구

1) R-CBC (Reputation in Cultural Border

Crossing) 척도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과학에 대한 태도 측정을

연구한 Krogh와 Thomsen (2005)은 성별, 인종, 가정

환경, 학교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요인이 과학

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특

히, 그들은 과학 중 물리영역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

는데 그들은 과학에 대한 정서적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이나 학교환경과

같은 사회적∙문화적 요인이 과학 관련 진로 선택에 어

떤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기보다는 한국학생들의 과

학에 대한 정서적 인식(perception)이 과학에 대한 태

도와 진로 선택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중

점을 두고자 한다. Krogh와 Thomsen(2005)은 물리

영역에 중점을 두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과학으로 범위

를 넓혀 적용하였다.

Krogh와 Thomsen(2005)은 Phelan, Davidson,

Cao(1991), Costa(1995), Aikenhead (1996)의 영향

을 받았는데 그들은 문화적 경계넘기(cultural

border crossing)의 관점에서 과학에 대한 태도를 측

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문화적 경계넘기는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문화적인 관점의 반영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가정, 학

교, 친구와 같은 다른 작은 문화 안에 속해 있으며 이

문화적 인식의 과정이 과학을 학습하고 과학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되는 과정에 영향을 준다. Krogh와

Thomsen(2005)은 문화적 경계넘기라는 개념을 바

탕으로 측정도구의 문항을 개발하였고 요인분석을 통

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요인은 가정과 물

리학(home & physics), 평판(reputation), 감정

(feeling), 가정과 친구 그리고 학교(home/peers &

school) 요인 4가지로 분류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과

학 관련 전공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평판

(reputation) 요인을 사용하였는데 이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문화적 경계넘기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평판(reputation) 요인이 한국학생들의

과학관련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화적 경계넘기 중 가치지향적

인 구인인 평판(reputation) 요인은 다음의 3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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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설명된다: (1)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과학이

재미없다고 생각한다, (2) 과학을 하려면 좀 별스러워

져야 한다, (3) 나의 생각은 과학적인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모

두 역채점 되었다. 

2) STAQ (Simpson-Troost Attitude Questionnaire) 척도

Simpson과 Troost(1982)가 개발한 도구는 2008

년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되었다(Owen et

al., 2008).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구성된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학에 대한 흥미(science is fun

for me), 동료(peer models), 과학 수업에 대한 동기

(motivation in school), 자신의 노력(self-directed

effort), 가족(family models)이라는 5개의 하위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TOSRA (Test of Science-Related Attitudes) 척도

Fraser(1981)가개발한TOSRA 검사는과학의사회적

의미(social implications of science), 과학자의 평범성

(normality of scientists), 과학적 태도 수용(adoption

of scientific attitudes), 과학 탐구 태도(attitude to

scientific inquiry), 과학에 대한 취미(leisure interest

in science), 과학 수업의 즐거움(enjoyment of science

lessons), 과학에 대한 직업적 관심(career interest in

science)의 7개 하위 요인으로 이뤄진 70문항의 5점 척

도 검사도구이다(Fraser, 1978).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

한 대로 TOSRA 척도는 과학에 대한 태도가 인지적 정

의적 사회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어 요인분석 결과 개발

당시의 7개 요인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연구자에 따라 5

요인 또는 6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Khalili, 1987;

Smist et al., 1994).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이

측정 도구를 쓴 이유는 개인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과학

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

문이며, 평균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사회적 구

성주의 관점에서 개발된 척도의 변별타당도를 살펴보는

데적합하다고판단하여본연구에서사용하였다.

3. 분석 방법

과학에 대한 태도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데이터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KMO(Kaiser-

Meyer-Olkin)의 표본 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을 살펴보았다.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주성분 분석의 베리맥스 회

전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후 척도가

타당한 검사인지 검증하기 위해 Krogh와 Thomsen의

척도와 Simpson과 Troost의 척도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TOSRA 검사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상

관관계를 통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학 희망 고

등학교 유형별로 과학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변량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

다. 유형별 차이 검증은 사후검증으로 Bonferroni 방

법을 사용하였다(Tabachnick & Fidell, 1996).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 .05과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

증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SPSS 18.0과 Amos 18.0 통

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1) R-CBC (Reputation in Cultural Border

Crossing) 척도

먼저 Krogh와 Thomsen(2005) 척도의 평판

(reputation)을 표현하는 3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KMO 측정치가 0.567이었고 구

형성 검증은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Brace et al., 2003). 요

인분석 결과 3문항은 하나의 구인을 설명하고 있었으

며 요인 부하량은“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과학이 재

미없다고 생각한다(my best friends think that

science is boring)”는 0.649,”과학을 하려면 좀 별

스러워져야 한다(you have to be a little odd/

peculiar to work within science)”는 0.634, “나의

생각은 과학적인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my way

of thinking is very different from the thinking

of science)”는 0.745로 고유치는 1.379, 누적변량은

45.968이었다. 

2) STAQ (Simpson-Troost Attitude Questionnaire)

척도

STAQ 척도의 KMO 측정치가 .931로 높았고 구형

470 조선미∙구자옥



성 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5개의 하위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요인분석 결

과와 같은 결과로 과학 수업에 대한 동기(요인1:

motivation in school), 과학에 대한 흥미(요인2:

science is fun for me), 동료(요인3: peer models),

가족(요인4: family models), 자신의 노력(요인5:

self-directed effort) 이라는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과학 수업에 대한 동기

(motivation in school)의 고유치가 9.089, 설명변

량은 41.311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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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 analysis of STAQ scale

Item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We learn about important things in science class
(우리는 과학 수업에서 중요한 것을 배운다)

.672 .182 .171 .119 .236

Our science classroom contains a lot of interesting
equipment
(우리 과학실에는 흥미로운 실험 도구들이 많다)

.798 .038 .052 .153 .086

We cover interesting topics in science class
(우리는 과학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주제들을 다룬다)

.793 .216 .151 .191 .128

We do a lot of fun activities in science class
(우리는 과학 수업에서 재미난 활동을 많이 한다)

.729 .253 .217 .187 .119

I consider our science classroom attractive and
comfortable
(우리 과학 수업은 흥미 있고 나한테 잘 맞는다)

.572 .552 .284 .140 .130

My science teacher makes good plans for us
(나의 과학 선생님은 우리에게 과학을 잘 가르친다)

.759 .155 .170 .016 .210

I would enjoy being a scientist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093 .816 .196 .133 -.007

I enjoy science courses
(난 과학 수업을 즐긴다)

.544 .593 .213 .152 .230

I have good feelings toward science
(난 과학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362 .684 .142 .224 .309

I really like science
(난 정말로 과학을 좋아한다)

.233 .812 .187 .212 .181

My friends like science
(나의 친구는 과학을 좋아한다)

.171 .208 .798 .094 .146

My best friend likes science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과학을 좋아한다)

.192 .195 .837 .110 .135

My best friend in this class likes science
(우리 학급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는 과학을 좋아한다)

.090 .183 .782 .253 .104

Most of my friends do well in science
(내 친구들은 대부분 과학을 잘한다)

.212 .051 .658 .205 .109

My family watches science programs on TV
(나의가족은TV에나오는과학프로그램을자주시청한다)

.072 .298 .122 .618 .156

My mother likes science
(엄마는 과학을 좋아한다)

.182 .075 .179 .819 .088



3) TOSRA (Test of Science-Related Attitudes)

척도

TOSRA 검사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나 7

개의 하위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7

개 하위 요인별로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는데 분석결과 10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을 설명하

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

와 같은 결과로 TOSRA 척도에 대한 통계적 타당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Khalili, 1987; Smist et

al., 1994). 본 연구에서는 TOSRA 척도와 사회적 구

성주의 관점의 검사도구 (R-CBC 척도, STAQ 척도)

와의 상관성을 살펴보므로 TOSRA 척도의 7개 요인

별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2. 척도 간 상관관계 분석

1) R-CBC 척도와 STAQ 척도의 관계

먼저 Krogh와 Thomsen의 연구의 3문항으로 설명

되는 문화적 경계넘기에서의 평판(reputation in

culture border crossings)과 STS (Science-

Technology-Society)에 기반한 Simpson과 Troost

의 STAQ 척도의 5가지 요인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

았는데 0.267에서 0.678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개의 척도 모두 사

회적 구성주의관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서로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R-CBC 척도, STAQ 척도, 그리고 TOSARA

척도와의 관계

다음으로 Krogh와 Thomsen의 문화적 경계넘기

에서의 평판인 R-CBC와 STAQ 척도의 5가지 요인

이 TOSRA의 7개 하위 요인과 가지는 관련성을 살펴

보았는데 분석결과 첫째, R-CBC는 TOSRA 척도와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과학탐구태도와

는 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직업관심과는 약

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TAQ 척도의 하위 요인 5개와 TOSRA의 7개 요인

의 상관성도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상관성은 0.132

부터 0.384까지 모두 정적상관성을 보였다. 이 분석

결과는 문화적 경계넘기에서의 평판(reputation in

culture border crossings)을 측정하는 요인이

TOSRA 척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3. 희망하는진학고등학교별과학에대한태도차이

진학 희망 고등학교 계열(인문고, 실업고, 과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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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ather likes science
(아빠는 과학을 좋아한다)

.135 .096 .121 .844 .077

My brothers and sisters like science
(나의 형제/자매는 과학을 좋아한다)

.194 .152 .307 .521 .143

I always try to do my best in school
(난 학교에서 항상 최선을 다한다)

.194 .138 .227 .113 .755

I try hard to do well in science
(난 과학을 잘하려고 노력한다)

.345 .472 .123 .102 .539

When I fail that makes me try that much harder
(실패는 나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든다)

.198 .213 .076 .137 .683

I always try hard, no matter how difficult the work
(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항상 최선을 다한다)

.112 -.013 .105 .107 .818

Eigenvalue 9.089 1.885 1.428 1.391 1.325

Cumulative sum of square
% Dev.

41.311 8.568 6.492 6.321 6.024

Cumulative sum of square
% Cum.

41.311 49.879 56.371 62.692 68.715

**p<0.01, *p<0.05 



별 3가지 척도에 의해 측정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3개의 척도에서 인문고 또는 실업고 진학 희

망 학생들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실업

계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

도 점수는 대체적으로 낮았다. 일변량분석 결과

Krogh와 Thomsen의 문화적 경계넘기 중 평판

(reputation in culture border crossings)이 과학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희

망여부를 잘 설명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25.726, p=.000). 이는 Krogh와 Thomsen

(2005)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다. 사후검증 결

과 세 집단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과학고와 인

문고 평균차이=.576, p=.000; 과학고와 실업고 평균

차이=.771, p=.000; 인문고와 실업고 평균차이

=.194, p=.015). STAQ 척도의 5가지 요인 또한 과학

고, 인문고, 실업고 진학 희망에 따라 집단차이가 있

었다(FWilks's λ=14.700, p=.000). 사후검증 결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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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tation in
culture border

crossings

Science is
fun for me

Peer models
Motivation
in school

Self-directed
effort

Family
models

Reputation in Culture
border crossings

1.000

Science is fun for me .439** 1.000

Peer models .304** .513** 1.000

Motivation in school .319** .678** .496** 1.000

Self-directed effort .303** .555** .419** .542** 1.000

Family models .267**

** p<0.01, *p<0.05 

** p<0.01, *p<0.05 

.511** .498** .460** .406** 1.000

Table 2

Correlation between R-CBC scale and STAQ scale

Table 3

Correlation among R-CBC scale, STAQ scale, and TOSRA scale

Social
implications 
of science

Normality 
of scientists

Adoption 
of scientific
attitudes

Attitude to
scientific
inquiry

Leisure
interest in
science

Enjoyment of
science
lessons

Career
interest in
science

Reputation
in Culture

border
crossings

-.039 -.020 -.061 .115** -.052 -.029 -.104**

Science is
fun for me

.257** .241** .181** .290** .203** .309** .147**

Peer models .275** .263** .190** .267** .166** .301** .165**

Motivation
in school

.275** .323** .176** .384** .206** .237** .149**

Self-directed
effort

.263** .292** .275** .331** .154** .218** .132**

Family
models

.261** .219** .257** .270** .215** .272** .183**



집단 모두 차이가 통계적으로 분명했다.

그러나 TOSRA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

단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Wilks's λ=1.648,

p=.061). 각 요인별로 구체적인 집단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과학탐구태도에서만 집단 차이를 보였다

(F=5.291, p=.005). 실업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보

다는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TOSRA의 과학

탐구 태도 평균이 높았다(실업고와 과학고 평균차이

=.248, p=.004). 인문고와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간의 차이는 없었으며(평균차이=.147, p=.057),

인문고와 실업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간의 차이도

없었다(평균차이=.100, p=.127). 정리하면 사회적 구

성주의 관점을 고려한 Krogh와 Thomsen의 R-

CBC척도와 Stimpson과 Troost의 STAQ 측정도구

가 TOSRA 척도보다 학생들의 과학고 진학 희망을

더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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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05 

Table 4

Difference of attitude toward science by choice of high school type 

Science high school Academic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F

N M SD N M SD N M SD

Reputation 
in Culture

border
crossings

46 3.688 .559 658 3.112 .599 85 2.918 .600 25.726**

Science is fun
for me

44 3.971 .735 640 2.660 .849 84 2.321 .801 59.925**

Peer models 44 3.096 .828 640 2.671 .755 84 2.318 .853 15.375**

Motivation in
school

44 3.666 .811 640 3.112 .759 84 2.843 .806 16.631**

Self-directed
effort

44 3.721 .553 640 3.226 .687 84 2.892 .662 21.836**

Family models 44 2.909 .707 640 2.626 .692 84 2.223 .784 16.723**

Social
implications of

science
42 2.873 .269 576 2.831 .308 71 2.843 .364 .392

Normality of
scientists

42 3.009 .299 576 2.984 .348 71 2.890 .424 2.431

Adoption of
scientific
attitudes

42 2.992 .263 576 2.893 .302 71 2.853 .352 2.816

Attitude to
scientific
inquiry

42 3.254 .286 576 3.107 .392 71 3.007 .438 5.291**

Leisure
interest in
science

42 2.926 .323 576 2.832 .361 71 2.823 .419 1.336

Enjoyment of
science lessons

42 2.847 .197 576 2.728 .324 71 2.725 .315 2.789

Career interest
in science

42 2.931 .170 576 2.881 .306 71 2.881 .342 .530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과학에 대한

태도를 양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점과 과학 관련 진로 선택에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의

척도가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우리는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에 실린 국내 논문을 살펴봄으로써 척도의 동향을 알

아보았는데 국내 연구에서는 과학에 대한 태도를 측

정하는 도구 중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고려한 척도

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최근 Krogh와 Thomsen(2005)와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회적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과학에 대한 태도

를 측정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고려

한 Krogh와 Thomsen(2005)의 문화적 경계넘기 중

평판 요인인 R-CBC(reputation in culture border

crossings) 문항과 Science-Technology-

Society(STS)에 기반을 둔 STAQ(simpson-troost

attitude questionnaire) 척도의 활용 가능성을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증했다. 먼저 척도의 타당성을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척도 간 상관

성을 살펴봄으로써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의 R-CBC

척도와 STAQ 척도는 정적 상관성을 보여 수렴타당성

이 검증되었다. 개인적 구성주의에 기반한 TOSRA

척도와 STAQ 척도는 관련성이 있었으나, R-CBC 척

도는 TOSRA 척도와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R-CBC 척도가 개인적 구성주의에 기

반한 척도와는 다름을 보여준 것이다. 즉 문화적 경계

넘기의 평판 척도(R-CBC)는 기존 척도와는 다른 측

면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R-CBC

척도가 과학 관련 고등학교 진학 희망을 어느 정도 예

측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진학 희망 고등학교별 과

학에 대한 태도 차이를 3개 척도를 통해 비교 분석하

였는데, R-CBC 척도와 STAQ 척도가 학교유형별(과

학고, 인문고, 실업고) 차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 기반한 R-

CBC 척도와 STAQ 척도가 중학생의 과학고 진학 희

망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현재 사회적 구성주의의 패러다임은 세계

적으로 학교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강조되고 있

다.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과학교

육 연구 환경에서 이를 평가하기 위한 양적 측정도구

는 부족하다. 사회적 구성주의에 중점을 둔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질적 연구는 있으나 이를 측정

하는 도구가 거의 없어 양적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추후 연구자들은 사회적 구성주의 패러

다임 속에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균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의 측정도구를 개발

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해야할

것이다. Taconis와 Kessels(2009)는 이공계 기피가

자신의 삶과 과학적 문화 집단(subculture of

science) 사이의 괴리감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문화적 경계넘기”와 같은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의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과학적 문화 집단 속

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교사들은 사회

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야할 것이다. 

끝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논의되어야할 중요한

논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가

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는 Krogh와

Thomsen(2005)의 문화적 경계넘기 척도의 타당성

에 있다. 이 척도가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어느 정

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연구자

들 중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평판”의 3개 문항이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반영했다는 점에 의구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

해 기존 척도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자 했으나 여전

히 문화적 경계넘기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점이

남을 것이다. 이런 논란은 문항을 번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고 Krogh와 Thomsen(2005)

의 척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점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나의 생각은 과학적인 사고방식과는 거

리가 멀다”라는 문항은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

신의 사고방식이 과학자들이 사고하는 방식과 다르다

는 것을 문화적으로 인식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구

성주의 관점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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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 또한 Krogh와 Thomsen(2005)의 척도가 보완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자신

의 사고방식을 과학자들이 하는 사고방식으로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에 대한 자신을 포함한

주변 문화가 과학자들이 만든 사고방식에 대한 문화

로 경계를 넘어서 문화적 체화(encultured)의 과정으

로 진입한 정도를 문항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나의 생각은 과학적인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

다”라는 문항이 이를 측정했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

는 아직 남아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

서 과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 이외에도 논의할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많은 문항과 요인으로 구성된 TOSRA 척도

를 개인적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척도로만 볼 것인가?

국내외 요인분석 결과 TOSRA 척도는 개발될 때 정해

진 요인과는 다른 요인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문항 하

나하나 살펴보면 서로 다른 심리적 구인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여전히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TOSRA 척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STAQ 척도를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

의 측정도구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분석결과

STAQ 척도는 R-CBC 척도와도 TOSRA 척도와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TAQ 척도

를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의 척도로 분류해야할지 개

인적 구성주의 관점의 척도로 분류해야할지는 본 연

구 결과만으로는 단정 짓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논의

는 후속 연구자들에 의해 더 심도 깊게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가 시발점이 되어 추후 사회적 구성주

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적합한 도구 개발에 대한 논의,

개발된 척도의 활용성에 대한 논의 등이 다양한 방법

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국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개발

된 과학에 대한 태도 척도의 타당성 검증과 척도의 활

용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있다. 설문지를 통해 833명

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먼저

요인분석을 통해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고려한

Krogh와 Thomsen(2005)의 문화적 경계넘기 중 평

판 척도(reputation in culture border crossings:

R-CBC)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는데 요인분석 결과 타

당성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상관관계를 통해 수렴

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살펴보았는데 사회적 구성주

의에 기반을 둔 R-CBC 척도와 Simpson-Troost

Attitude Questionnaire(STAQ) 척도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한 STAQ 척

도와 개인적 구성주의에 기반한 Test of Science-

Related Attitudes(TOSRA) 척도는 낮은 상관성을

보였고 R-CBC 척도는 TOSRA 척도와 상관성이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희망 진학 고등

학교별 과학에 대한 태도를 3개 척도를 통해 비교 분

석하였는데 R-CBC 척도와 STAQ 척도로 측정된 학

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는 학교유형별(과학고, 인문

고, 실업고)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

점에 기반을 둔 척도가 중학생의 과학고 진학 희망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 도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어: 사회적 구성주의, 문화적 경계넘기, 평판,

과학에 대한 태도,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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